
겨자씨의 비유    나눔 선교 교회   엄 성현목사 
마 13:31-32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1. 겨자씨-팔레스타인에서 작은 것의 대표적인 상징, 표본으로 사용되었음. 
   
2. 겨자씨 나무-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크게 자람 
  
3. 본문의 초점 

(1)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번성되는가?에 대한 기별에 
그 초점을 맞추었음. 작게 미약하게 시작해서 크게 번성하는 것, 흥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2)작은 것이 그렇게 크게 번성하는 이유: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열매맺고 또 그 열매 속에 있는 씨가 또 번져서 
1000배, 10000배의 수확을 거두기 때문이다.  
 

a. 생명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더 유력하여 혼과 영혼가 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히 4:12절 
b. 생명이 있는 것은 죽어 있는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고, 미미한 것 
같으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다. 
 

 (3)말씀의 생명, 능력과 접하게 해 주는 것은 믿음이다.  
 
  a. 상식이 아니다. 믿음이다.  
 
  b. 감정이 아니다. 믿음이다. 
 

“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만큼난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